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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역사를 품고 문화의 영역으로, 
K(케이)-이니셔티브 연계 본격화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 
참석해 양 기관 격려

 - 농식품부 주도, 글로벌 한식 홍보 극대화를 위한 협업 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수)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양 기관은 박물관을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식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중앙

박물관의 문화유산 기념품인 ‘뮷즈(MU:DS)’에 한식진흥원의 전문성을 더해 

‘한식 뮷즈’를 공동 기획, 제작하기로 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협약은 다양한 K-이니셔티브 간 결합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뛰어난 감각이 뒷받침된다면 한식이 

전 세계인이 즐기는 고품격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한식이 산업의 영역을 넘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영역에 안착하길 바란다”며, “농식품부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업 

시도와 K-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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